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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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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Perceived Stress

Mi-Ok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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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A지역의 간호학과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성격강점은 3.46±.34점(5점 척도) 이었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2.84±.42점(5점 척도)이었으며, 성
격강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인간애로 3.65±.49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성격강점과 부적 상관
관계(r=-.50,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성격강점의 하위영역 모두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의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β=.146, p=.026)과 성격
강점의 하위요인 중 용기(β=-.250, p=.006)와 초월성(β=-.275, p=.013)으로 나타났으며, 세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3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교수진이나 상담 직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업을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성격강점을 확인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 of nursing students on perceived
stress. Data were collected from 174 nursing students in the A- area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character strength of nursing studentswas 3.46±.34(on a 5-point scale) and perceived stress was 2.84±.42(on a
5-point scale). Among the subdomains of character strengths, humanity was the highest,with a score of 3.65±.49. The
perceived stres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haracter strength(r=-.50, p<.001)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ll subdomains of character strength. In addition, the factor that most affected the perceived
stress of nursing students-among general characteristics-was very difficult family experience (β=.146, p=.026), and the
factors with the greatest effect among the subdomains of character strengths were courage(β=-.250, p=.006) and 
transcendence(β=-.275, p=.013). These three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39.5% of variance in perceived stress. 
Therefor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explore interventions that enable nursing school faculty and 
counseling staff to help confirm character strengths and reduce stress in students with hard time getting adjusted to
nurs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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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타과에 비해 높다는 이유

로 본인의 적성과 간호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공수업과 임상실
습을 하게 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에 어려움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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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한 그렇지 않은 학생이더라
도 학업도중 발생하는 어려움은 일반 학과의 학생에 비

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

다[1].
특히 학과부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진로정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2].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긴장,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고, 과음과 같은 행동장애나 스트레스로 인
한 신체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3], 간호대학생들
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확인

하여 스트레스를 중재해 주는 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학업,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극복력 등이 확인
되었다[4, 5]. 또한 Cho 등[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것은 높은 임상

실습 스트레스, 낮은 전공만족도, 좋지 못한 경제상태로 
인한 것이었으며, Choe 등[7]의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성
격이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Cha[8]의 연구에서도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개인의 독
특성을 설명하는 성격유형은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 중 개인의 성격에는 긍정적인 강점요소

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9] 이를 통해 간호학과에 
대한 효율적인 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

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성격의 강점요소와 관
련된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었다[10, 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 중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학과 학생들

의 학업과 실습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재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Lazarus
와 Folkman[12]은 스트레스-대처-적응이론에서 성격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변인의 스트레

스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은 기존에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Yang 등[13]에 의해 보고
되었던 학업이나 임상실습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원과 

Lim 등[4]에 의해 보고되었던 자기효능감과 같은 대처
자원과 비교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이 극복해야할 스

트레스원이자 개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대처양식으로 

판단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 성격강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eligman 등[14]은 성격의 강점 함양이 정신장애 예

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개인은 누구나 대표적인 성격

강점이 있고, 성격강점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측면을 기
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격강점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강점, 다른 사람과 친
밀해지는 대인관계적 강점,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
하는 의지와 관련된 성격적 강점, 지나침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는 중용적 강점 그리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강

점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긍정적 성품으로 정의되고 

있다[15]. Park, Peterson과 Seligman[16]도 성격강점은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서 드러나는 정신적이고 도덕
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주관적 행복 등의 긍정적인 결과

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특정 성격강
점이 매우 결핍된 사람에서는 성격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23], 성격강점이 결핍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지각

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업이나 임

상실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지각된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지역에 소재하는 일대학에 재학 중인 간
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대
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17]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예측요인의 수 8개, 효
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표본 수는 160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
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74부(96.7%)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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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도구

2.2.1 성격강점

성격강점은 Seligman[18]이 개발한 성격강점척도
(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를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Kim[1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6개 영역의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하위영역은 지혜와 지식 10문항, 용기 6문항, 인간
애 6문항, 정의 6문항, 절제 6문항, 초월성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나와 매우 
다름’ 1점에서 ‘나와 매우 비슷’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강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86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값은 .89였다. 

2.2.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등[20]이 개발한 지각된 스
트레스 도구(Perceived Stress Scale)를 Park과 Seo[21]
가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

증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부정
적 지각 5문항과 긍정적 지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
우 자주 있었다’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eo[28]의 
연구에서 부정적 지각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
은 .77이였고, 긍정적 지각의 Cronbach's ɑ값은 .74였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지각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
값은 .78이였고, 긍정적 지각의 Cronbach's ɑ값은 .83이
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

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자가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4
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도중 참여
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사용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공개
되거나 사용되지 않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유의
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 검정 하였다.

3) 대상자의 성격강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성격강점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성격강점, 지각된 스트레 스

대상자는 여자가 152명(87.4%), 남자가 22명(12.6%)
이었으며, 3학년이 107명(61.5%), 4학년이 67명(38.5%)
이었다. 종교는 무교 105명(60.4%), 기독교 33명
(19.0%)의 순이었고. 건강상태는 건강 98명(56.3%), 보
통 50명(28.7%)의 순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115명
(56.3%)이었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대인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
족 98명(56.3%), 보통 50명(28.7%)의 순이었고, 학과성
적은 지난학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 A학점 미만의 대
상자가 145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기
숙사에 살고 있는 대상자가 91명(52.3%)으로 가장 많았
으며, 가정형편은 보통 119명(68.4%), 어려움 25명
(14.4%), 약간의 여유 22명(12.6%)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건강상태(F=3.205, p=.025), 대인관계
(F=21.587, p<.001), 전공만족도(F=9.3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ukey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성격강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
인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가 좋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성

격강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매
우만족인 대상자가 만족, 보통, 불만족인 대상자보다 성
격강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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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Character Strength and Perceived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Character Strength Perceived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2(12.6) 3.46±.37 -.103

(.990)
2.77±.44 -.888

(.376)Female 152(87.4) 3.46±.33 2.85±.41
Grade Grade 3 107(61.5) 3.43±.31 -1.495

(.137)
2.88±.42 1.582

(.116)Grade 4 67(38.5) 2.51±.38 2.78±.41
Religion Christian 33(19.0) 3.54±.38

1.338
(..258)

2.83±.53
.270

(.897)
Buddhism 22(12.6) 3.48±.36 2.79±.44
Catholic 14(8.0) 3.57±.32 2.79±.45
No 105(60.4) 3.42±.32 0.37±.36

Health state
Very healthya 30(17.2) 3.60±.36

3.205
(.025)
a>c

2.60±.37 5.412
(.001)
b, c>a

 

Healthyb 98(56.3) 3.46±.28 2.85±.39
Moderatec 43(24.7) 3.36±.41 2.98±.45
Badd 3(1.7) 3.56±.08 2.90±.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a 24(13.8) 3.69±.39 21.587

(<.001)
a>b>c

2.67±.35 7.448
(.001)
c>b>a

Goodb 115(66.1) 3.50±.28 2.81±.43
Moderatec 35(20.1) 3.19±.31 3.05±.34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a 22(12.6) 3.73±.39 9.312

(<.001)
a>b>c,

a>d

2.52±.37 7.176
(<.001)
c, d>a

 

satisfactionb 98(56.3) 3.48±.32 2.81±.40
Moderatec 50(28.7) 3.33±.27 2.97±.42
Dissatisfactiond 4(2.3) 3.18±.24 3.33±.13

Department grade ≥Grade A 8(4.6) 3.62±.30
.910

(.438)

2.71±.45
.414

(.743)
B credit ∼ A credit less 145(83.3) 3.46±.34 2.84±.42
C+ credit∼B credit less 18(10.3) 3.39±.34 2.91±.34
C+ credit less 3(1.7) 3.37±..39 2.90±.62

Residential type
Trace 8(4.6) 3.54±.40

.303
(.739)

2.74±.29
2.022
(.136)Dormitory 91(52.3) 3.45±.35 2.79±.42

Commute 75(43.1) 3.47±.31 2.91±.42

Family expediency
(Financial)

Very difficulty 2(1.1) 3.24±.46

1.266
(.286)

3.40±.28

2.945
(.022)

Difficulty 25(14.4) 3.40±.32 2.96±.45
Moderate 119(68.4) 3.46±.33 2.83±.36
A little afford 22(12.6) 3.59±.39 2.65±.54
Enough afford 5(2.69) 3.48±.30 3.04±.63
Missing value 1(0.6)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F=5.412, p=.001), 대인관계
(F=7.448, p=.001), 전공만족도(F=7.76, p<.001), 가정형
편(F=2.945, p=.02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ukey
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한 경우

와 보통인 경우가 매우 건강한 경우보다 스트레스 지각

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가 
보통인 경우가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보다 스트레스 지

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
족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경우가 매우 만족한 경우보

다 스트레스 지각이 더 높았다. 가정형편은 사후분석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2 성격강점과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 정도는 3.46±.34점(5점 척도)

이었고,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2.84±.42점(5점 척도)
이었다. 성격강점의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
은 인간애로 3.65±.49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초월성 
3.61±.44점, 용기 3.38±.46점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haracter Strength and Perceived 
Stress                           (N=174)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SD

Character Ctrength 2.73 4.52 3.46±.34

Wisdom, Knowledge 2.30 4.60 3.35±.41

Courage 2.17 4.50 3.38±.46

Humanity 2.33 5.00 3.65±.49

Justice 1.67 4.83 3.32±.43

Moderation 2.33 4.50 3.32±.43

Transcendence 2.79 4.71 3.61±.44

Perceived Stress 1.80 4.10 2.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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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ffecting Factors on Perceived Stress                                                    (N=174) 

Variables B SE β t(p)
R2

(Adj. R2)
F(p)

(Constant) 42.304 3.105 19.094(<.001)

.395
(.324)

5.578
(<.001)

Health state
Bad -.245 2.203 -.008 -.111(.912)
Healthy -.360 .697 -.043 -.516(.607)
Very healthy -1.886 1.048 -.169 -1.801(.074)
Moderate ㆍ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1.634 1.898 .059 .861(.391)
satisfaction -.833 .637 -.099 -1.307(.193)
Very satisfaction -1.071 1.115 -.084 -.960(.338)
Moderate ㆍ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1 .795 -.015 -.165(.869)
Very good .621 1.212 .051 .512(.609)
Moderate ㆍ

Family expediency (Financial)
Enough afford 2.052 1.596 .083 1.286(.200)
A little afford -.310 .860 -.025 -.361(.719)
Difficulty .448 .791 .038 .567(.572)
Very difficulty 5.677 2.528 .146 2.246(.026)
Moderate ㆍ

Wisdom, Knowledge .096 .088 .094 1.088(.278)
Courage -.384 .137 -.250 -2.806(.006)
Humanity -.006 .125 -.004 -.048(.962)
Justice .018 .123 .012 .142(.887)
Moderation -.213 .114 -.131 -1.871(.063)
Transcendence -.187 .074 -.275 -2.522(.013)

3.3 성격강점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총 성격강점과 부적 

상관관계(r=-.50, p<.001)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
스는 성격강점의 하위영역인 지혜 및 지식, 용기, 인간
애, 정의, 절제 및 초월성에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Character Strength and 
Perceived Stress                   (N=174)

Variables
Perceived Stress

r p
Wisdom and Knowledge -.24 <.001
Courage -.48 <.001
Humanity -.30 <.001
Justice -.33 <.001
Moderation -.32 <.001
Transcendence -.53 <.001
Total Character Strength -.50 <.001

3.4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명목척도(건강상태, 전
공만족도, 대인관계, 가정형편)를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성격강점의 하위영역 변수들과 함께 입력방법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하
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가 .330∼.953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도 1.050∼3.029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F=5.578, p<.001), 성격강점의 하위영역 중 용기(β
=-.250, p=.006)와 초월성(β=-.275, p=.013)이 지각된 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이 지각된 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46, 
p=.026), 가정형편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5.677만큼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39.5% 설명하고 있
었으며, 초월성(β=-.275, p=.013)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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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업과 실습, 취업 등과 관련
된 스트레스 중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분석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대상자가 건강이 보통인 대상자보

다 성격강점이 높았으며, 학과만족도가 좋은 대상자일수
록 성격강점이 높았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성격
강점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Mun과 Hwang[2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학과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상황보다도 성격강점과 관련된 교우관계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아직까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강
점을 확인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강, 대인관계 및 학과만족도가 좋을수록 성격강점이 
높았던 것은 본인의 건강을 잘 돌보고, 타인과의 상호관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학과에 잘 적응해 나가는 학생
은 지혜, 용기, 인간애 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분

석에서, 건강 상태가 좋거나 보통일 경우매우 좋은 건강
상태의 대상자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Chin, Nam과 Kim[26], Jang과 Lee[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학생이 건강한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는 

힘든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신체 건강이 학과의 수업

이나 실습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건강관련 프

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조절에 많은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보통인 학생은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보다 지각된 스트레

스가 더 높았는데, 이는 Yu[24]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 때보다 보통일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았

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한 학생
은 학과생활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들을 친구나 교수, 주
변 지인들과 의논하며 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기

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 느꼈던 스
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전공 만족도
가 좋지 못한 학생은 만족도가 좋은 학생보다 지각된 스

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Jang과 Lee[23], 
Yu[24]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

각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더 높았는데, 
Sung[25]의 연구에서 경제상태가 어려운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Chin, 
Nam과Kim[26], Yu[2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에 
가정형편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개인에 따라 
경제적 형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총 성격강점 점수는 3.46점(5

점 척도)으로, 아직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
점의 정도를 확인한 연구가 미흡하여 Seo[34]가 연구한 
일반 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의 성격강점과 비교해 보았
는데, 본 연구의 점수가 Seo[27]의 연구에서 나타난 2.53
점(4점 척도)보다 약간 더 높았다. 두 연구는 모두 성격
강점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성격강
점의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인간애(3.65
점), 초월성(3.61점)의 순서였고, 점수가 낮은 영역은 정
의(3.32점)와 절제(3.32점)였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Seo[34] 연구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은 영

역이 초월성(2.6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정
의(2.34점)였다. 이 두 연구에서 유사한 점은 성격강점 
중 초월성은 높았지만, 정의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학생들을 위한 성격강점을 배양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강점
의 하위요인 모두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성격강점과 스트레스와
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지각된 스
트레스 도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Jo[28]의 연구에
서 일반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
한 간호대학생은 아니지만 Kim[29]이 연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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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기
반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과수업이나 실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성격적인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격강점 중 높게 나타난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고, 부족한 성격강점의 부분들은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중재방법을 강구한다면, 간호학과 학
업을 수행하며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Seligman, Park과 Peterson[30]도 사람은 
누구나 성격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강점 중 개인을 
잘 반영하는 독특한 대표강점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러한 대표적인 성격강점을 학과생활에 잘 발휘하여 적응

력을 키운다면 스트레스 조절에 효과적일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 용기, 초월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39.5%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가정형편
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Yang 등[13]과 Cha[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가정
형편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이
라고 대답한 학생은 단지 2명으로, 통계분석 상 유의한 
결과로 분석은 되었으나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이러한 결

과가 반드시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3학년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 
중 숙박비, 교통비 등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습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 중 용기와 초월성이 스트레스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

트레스도 많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13], 낯선 환경에 
용감하게 맞설 자신과 학과수업과 임상실습의 이질적인 

면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며, 환자를 돌
보는 간호를 배워야 하므로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격강점 중 용기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
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월성은 현상과 행위에 대
해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넓은 우주와 연결성을 추구하

는 영적감정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일이 잘되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타인에게 웃
음을 안겨주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잘못한 사람에게 기

회를 더 주고 용서를 해주는 성격이므로[19], 이러한 긍
정적인 마음자세와 태도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 중 용기와 초월

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들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두 요인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간호학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격강점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이 개발된다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지각된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3학년과 4학년 174명
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
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성격강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 
성격강점 중 용기와 초월성이었다. 이 세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3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이나 임상실습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교수별 소그룹 모임을 열어 학과생

활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에 대한 다양한 정
보제공과 지속적인 격려는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좀 더 

여유 있는 내면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은 학과에서 마련
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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